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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인식과 감염병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위험감
소행동과 관광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2021년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일년 
이내에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SPSS 20.0
과 AMO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유효한 250부의 설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은 지각된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은 위험감소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의 지각된 위험은 위험
감소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19의 지각된 위험은 관광지 전환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험감소행동은 관광지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항공사 고객들의 인식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위험감소행동과 관광지 전환의도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적
인 위기 속에서 외부 변수에 취약한 관광산업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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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Infectious disease recognition and perceived risk of the COVID19 
of air traveller on risk reduction behavior and tourist destination switching intention. The study method 
was to conduct a online survey research targeting air travelers with airline experience within a year. 
The empirical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Jun 2 and Jun 24, 2021, and 250 vali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0.0 and AMOS 23.0 the hypothesis was 
test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rst, Infectious disease recognition of the COVID19 has 
effect on perceived risk and risk reduction behavior. Second, perceived risk of the COVID19 has effects 
risk reduction behavior, but has no effect on tourist destination switching intention. Third, risk reduction 
behavior has effect on tourist destination switching intention. The finding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nfectious disease recognition and perceived risk of the COVID19, risk reduction behavior, tourist 
destination switching intention and academic researchers. This study has shown that infectious disease 
recognition of the COVID19 is critical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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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수와 함께 각종 테
러,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관광
산업은 재난, 위기 상황에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1][2]. 근래 들어 해외여행의 증가와 더불
어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전염병의 확산은 
관광산업에 있어 최대의 악재이자 장애물로 꼽히고 있
다[3]. 세계보건기구(WTO)는 COVID-19의 전 세계적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여러 대륙의 국가들에서 감염병
이 동시에 대유행하는 현상인 세계적 대유행
(Pandemic)을 선언하였으며,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공공장소를 폐쇄하는 등 국가 간 이동, 여행을 금지하
고 있다[4].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극
단의 조치인 영업중지(business shutdown), 여행금지
(travel ban), 자가격리(self-isolation), 사회적 거리두
기(social-distance), 재택근무(teleworking) 및 국가 
간의 이동 봉쇄와 같은 억제책이 시도되고 있다. 대부
분의 억제책이 대면접촉 또는 이동을 제한하는 형태이
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동을 기본으로 하는 관광은 관
광업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5]. 이로 
인해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기존에 계획하였던 여
행을 취소하기도 한다[6]. 보건당국의 외출자제 및 언론
의 보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
하는 잠재관광수요는 존재하며[7], 국내여행의 경우 코
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여행 심리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여행
을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낙관적으로 변화하고 있
다[6].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하거나 회피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지각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이러한 지각
의 요소인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가치도 관광객의 선택 
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8]. 특정 위험에 대
한 관광객의 위험지각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연관
성에 대한 기준에 따라 관광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9]. 관광지에 대한 위험상황에 대해 개인의 상황인식
이나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르게 형성되고 발현
될 수 있으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위험인식이 어떻
게 형성되며, 이러한 상대적 위험인식이 이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관광객이 지각하는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관광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나
[11], 관광지에서의 위험 감소를 위한 행동 의도위험 감
소행동들이 상승하기도 한다[12].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에 대한 연구들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수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
석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이후의 소비자들의 예방 활동이나 행
도의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들이 항공 여행객들이 스스로 감염병에 대
한 정보와 위험을 인식하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을 줄이고 관광지를 전환하고자 하
는 의지를 분석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항공 여행객들의 감염병 위험에 
대한 인식과 위험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
전염병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항생제와 백신
(antibiotics and vaccines)이 개발되면서 많은 전염
병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새롭게 
생겨나는 신종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13]. 기
존에는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전염병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
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14]. 감염병은 병원균에 의하여 사
람에게서 사람으로, 또는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감염되
는 것으로 급속하게 또는 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전파
되어 고통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질환으로 사회
의 큰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감염과 확산의 우려가 매
우 높은 병이라 정의한다[15]. 감염병(infec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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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or communicable disease)은 어떤 특정한 
병원체 혹은 병원체들의 독성물질로 인하여 나타나는 
질병으로 이 병원체 또는 독성물질에 감염된 사람 및 
동물이나 기타 병원소로부터 감수성이 존재하는 숙주, 
즉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질환이다[16]. 과거에 유행했던 감염병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개인위생의 개선으로 인해 점차 수가 줄어 없어
지는 추세이지만, 현대의 감염병은 교통의 발달로 빠른 
확산과 변이로 인해 피해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감
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법정 감염병은 1급에서 4급
으로 나뉘는데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하며 총 17종이 있고
[17], 최근 발생한 COVID-19도 법정 감염병 1급에 해
당한다. 감염병은 의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경향을 가지며, 신종 감염병은 치료법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매우 다루기 힘들다. 
특히 신종 감염병은 특성이나 전염경로, 통제 방법 등
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거나 불확실하고,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고 발병할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13].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없고, 의료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비약물적 조치(Non- 
pharmaceutical interventions)이다[18][19].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알고 있다
는 의미를 넘어서 그 대상을 생활과 실천에 투영하는 
것이다[20]. 위험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불확실한 느낌을 나타낸다[21]. 
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사람은 정보를 불충분하다고 느
끼게 되고, 그러한 정보부족에 대한 인식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게 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22].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자에게도 위험인식은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3]. 특정 상황
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은 항공여
행의 선택과 구매행동에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24]. 안전과 보안에 대한 인식은 여행자가 여행 목
적지를 방문하기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5]. 위험을 지각하게 되면 여행자는 일반적으로 여행
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26]. 
Reisinger & Mavondo(2005), Chandler(1991)는 
관광객들이 위험을 지각하는 경우 대부분은 관광 행동 

자체를 연기, 목적지를 변경, 여행 행동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고 밝혔다[19][26][27]. 관광객의 안전지각은 신체 및 
개인적 요소에 대해 기대되는 안전성 수준 등을 포함한 
관광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평가이며, 관광객은 공
공안전시스템,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호작용, 자연환경, 
시설과 설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성
을 평가하게 된다[28]. 관광객은 관광목적지의 매력성
이 아무리 훌륭해도 안전문제가 있으면 관광방문을 회
피하기 때문에 안전지각은 관광의도와 같은 관광객 의
사결정의 영향원이 될 수 있다[29][30].

코로나19 전염병 발병 이후 각국의 항공사는 감염예
방을 위하여 승무원과 승객의 비약물적 예방에 대한 조
치를 시행하였다. 공항 및 기내에서 승객과 항공사 직
원들 마스크 착용, 공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승객접
촉이 다수 발생하는 지상 및 객실 소독을 통한 위생관
리 강화, 헤파(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필터를 통하여 기내공기 오염물질 99.99% 차단
에 대해 안내한다[31]. IATA는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공항 체크인, 보안, 출입국 관리, 출발 라운지 
및 탑승 절차를 수정하고 1~2m 범위의 승객 간의 이
상적인 거리를 권장하였다[32]. 안전한 기내 환경 유지
를 위하여 철저한 기내소독과 방역을 실시하며 운항 중
에는 승객과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최정실·양남영(2010)은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에 관한 지식, 태도, 예방행위 실천도 간의 관계를 분석
하여 감염발생률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수준과 예
방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33]. 
즉, 감염과 예방에 대한 가능성을 포함한 인식과 지식
은 감염예방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4]. 이처럼 항공 여행객들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예방과 위험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
지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국내 
및 해외 항공여행 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인식은 ‘관광이나 업
무상의 목적으로 국내 및 해외 항공여행을 경험한 항공
사 고객들이 느끼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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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 행동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
되어 온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
을 내리기 전 자신의 구매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가능성 또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각으
로 설명할 수 있다[35].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불확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며 이를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라 한다
[36]. 소비자들은 구매의사결정에서 관여도에 따라 구
매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다르게 인
식한다[37]. 구매할 제품이나 서비스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구매의사 결정과정에서 해당 제품이나 서
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신중하고 복
잡한 의사결정을 보이는 반면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
은 구매에 대한 위험지각을 낮게 인식한다[38].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
의 관광은 낯설고 새로운 환경이 새롭게 직면한다는 점
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지각하게 되며 이는 관광객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39]. 관광지에 대한 의
사결정이 불확실할 때 관광객들의 지각된 위험은 높아
진다[40]. 관광객은 관광을 통한 심리적, 사회적, 시간
적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질병, 범죄, 테러와 같이 
관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비용도 함께 지불하게 된다
[41]. Sonmez & Graefe(1998)는 관광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각된 위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
하기 위해 기존 소비자행동 이론에서 지각된 위험을 측
정하기 위한 사회 제반시설 위험, 경제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만족도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 등의 7개 지각된 위험요인과 더불어 새롭게 건강 
위험, 테러리즘 위험, 정치적 불안정 위험을 추가하여 
관광목적지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방문의사를 좌우하
는 결정요인임을 입증하였다[23].

3. 위험감소행동

위험감소행동이란 위험 요소를 줄이고 확실성을 높
이기 위해 구매 전에 지각된 위험에 대하여 대처하려는 
소비자의 노력 과정이다(Roselius, 1971). 소비자는 어

떠한 결정을 내릴 때 좋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
해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 감소 
전략을 통해 고객이 추구하는 불확실성 또는 불만족을 
감소시킨다[43]. 소비자의 행동은 실제 경험한 위험보
다는 위험에 대한 심리적 지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
향이 있는데 국내여행보다는 정보가 부족하고 심리적 
위험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여행에 있어서 위험
요소에 대한 지각은 관광행동의도를 형성하는데 큰 영
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44]. 잠재적 관광객들이 특정 
지역 혹은 관광목적지에 대해 어떤 위협 및 불안전을 
느끼게 된다면 이들은 해당 지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영향은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관광수요를 감소시
킬 것이다[45]. 아울러 위협과 불안을 경험한 관광객들
은 그 목적지를 재방문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에게 해당 지역을 관광 목적지로 추천하지도 않을 가능
성이 생길 것이다[7]. 관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적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때, 관광객들은 부정
확한 정보와 부족한 점 때문에 사전에 관광계획을 취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위험 회피 행동
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46]. 이창복과 이기종(2017)은 
위험지각이 위험감소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광객의 
사전지식으로 조절효과를 보았는데[11], 신체적 위험 
및 기후변화 위험이 위험감소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관
광객의 사전지식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에서 진행한 설문지에
서 ‘코로나 지속 시 국내여행 의향’에 대해서 45.8%가 
‘여행을 할 것’이라 답변하였으며, 그 이유로 방역지침
을 준수하면 안정하다고 생각한다하고 답변한 응답자
가 68.5%였다[6]. 또한 위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행동 변화와 개인이 속한 집단의 변화 
또한 필수적이다[47].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코로
나 상황에서 진행되는 항공 여행을 위한 다양한 위험감
소행동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4. 관광지 전환의도

관광지전환이라는 것은 관광자가 선택한 관광상품에 
대한 불만 혹은 싫증으로 인해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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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48].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한 위험지각은 
관광지 전환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
데 기업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활동 중의 하나는 자사
의 서비스를 애용하는 소비자의 충성도를 강화하고, 아
울러 다른 경쟁업체의 소비자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애
용하도록 소비자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9]. 전환의도는 대체로 전환행동의 결정인자로 작용
하게 되며, 전환행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 고려되거나 
계획되는 것으로써 행동을 위한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
에 대한 정보와 분석에 따라서 전환의도 여부가 결정되
게 된다[50]. Ajzen(1991)은 전환의도란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동기 유발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표시이고 일반적으로 의
도가 강할수록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실
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51][52]. 전환의도는 
불만이나 위험을 느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생기는 의도
일 수도 있고, 다양성 추구로 인하여 전환의도가 나타
날 가능성도 있다[53]. Bansal(1997)은 서비스 전환의
도란 소비자가 한 산업군 내에서 기존의 서비스 제공업
체를 바꾸거나 이탈하려는 의도로 정의하였다[55]. 전
환(switching)의 사전적인 의미는 변경(exchange)이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
는 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 및 업무를 위해 국내 및 해외여
행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종목적지 선택에 대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가 제안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
구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과 지각된 위험이 위
험감소행동과 관광지 전환의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
으며,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가.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과 지각된 위험의 관계
임구연(2020)의 연구에서 관광 분야에서의 기술기반 

셀프서비스 속성이 지각된 위험,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6]. 또한 위험지각은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테러, 기후변화 등 다양한 방면
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관광활동은 이러한 위험지각에 
큰 영향을 받는다[57]. 관광객의 감염병 인식과 지각된 
위험에 관한 이경민(2021)의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7].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대한 위험지각과 관광
의향에 대한 조승아(2021)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5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은 지각된 위험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과 위험감소행동의 관계
Wachyuni & Kusumaningrum(2020)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관광목적지에 대해 가지는 안전지각이 관
광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59]. 구매결정과정에서 지각된 위험인식이 
위험감소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윤철(2015)의 
연구에 따르면, 위험인식은 위험감소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60].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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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웠다.

가설 2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은 지각된 위험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지각된 위험과 위험감소행동의 관계
소비자의 위험지각에 관한 최수진(2003)의 연구에 

따르면, 위험지각은 위험감소행동과 구매 후 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61]. 김혜
진(2021)의 연구에 따르면, 전염병 위험지각의 세부요
인인 지각된 위험이 위험감소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
웠다.

가설 3  지각된 위험은 위험감소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 지각된 위험과 관광지 전환의도의 관계
허지현(2007)의 관광위험지각이 관광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관광지 전환의도는 관광
위험지각에 대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8]. 조승아와 김상운(2018)의 연구에 따르면, 관광지 
위험지각은 낙관적 편견을 통해 관광지 전환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62].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4 지각된 위험은 관광지 전환의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 위험감소행동과 관광지 전환의도의 관계
관광객은 관광목적지의 매력성이 아무리 훌륭해도 

안전문제가 있으면 관광방문을 회피하기 때문에 안전
지각은 관광의도와 같은 관광객 의사결정의 영향원이 
될 수 있으며[29],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은 
관광지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
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5 위험감소행동은 관광지 전환의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항목의 도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을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경민(2020)과 
허지현(2007)의 연구에서 바탕으로 측정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13][48].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에 대한 항공 여행객들의 인지정도를 묻는 질문으
로 리커트 5점 척도의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위험은 “항공 여행객들이 여행으로 인해 코로
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위험”으로 정의하
였다. 지각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박정연과 김남조
(2019), 서미혜(2016)의 연구에서 예방자기효능감에 
대한 항목들을 선정 및 수정하여 단일 요인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57][63]. 

위험감소행동은 “여행지에서의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로 정의하였다. 위험감소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창복과 이기종(2017)과 최재
우 등(2015)의 연구에서 위험감소행동에 대한 항목들
을 선정 및 수정하여 단일 요인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1][12]. 

관광지 전환의도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
해, 관광자가 새로운 관광지로 바꾸거나 이탈하려는 의
도”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혜진(2021)의 관
광지 전환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측정항목을 수정 및 보
완하여 단일 요인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3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7].

 
3. 표본수집 및 자료 분석기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항공사 고객들의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과 지각된 위험이 위험감소행동과 관광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6
월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전국의 1년 이내
의 해외 및 국내의 항공여행 경험이 있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58부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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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250부를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
은 SPSS 20.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가 42.8%, 여자는 57.2%이며, 교육수준은 고졸과 전문
대재학이나 졸업이 0.0%,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이 
87.6%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졸
업이 12.4%로 나타났다. 

직업은 기술 및 생산직이 6.4%, 관리 및 사무직이 
18.4%, 판매 및 서비스직이 24.0%, 자영업이 6.0%, 전
문직이 1.2%, 주부가 14.4%, 학생이 29.6%로 나타났
다. 나이는 20대가 30.8%, 30대가 33.2%, 40대가 
21.6%, 50대가 8.0%, 60대 이상이 6.4%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6.4%, 경기권이 18.4%, 충청권이 
24.0%, 강원권이 6.0%, 경상권이 29.6%, 전라권이 
14.4%, 제주권이 1.2%로 나타났다.

2. 측정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측정을 위해 설문문항과 측정 

항목들의 정교화 과정을 거쳤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과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의 확보
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후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분
석결과는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다. 적합도 기준을 엄
격히 적용하는 경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RMR은 
0.05이하, GFI, NFI, CFI는 0.9이상, AGFI는 0.8이상
이 되어야한다고 본다[64]. 

표준화된 적재치는 측정항목과 해당요인을 연결하는 
값으로 모두 0.5이상이며, 분산이 설명된 양을 측정하
는 AVE 역시 0.50이상이며, t값은 수용수준이 ±1.96
이므로 모든 값들이 수용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중상관자승값(SMC)은 일반적으로 0.4이상이 권장
수준이며, 이를 충족시키지 않은 항목들은 저해항목으
로 판단하고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측정문항들의 집중
타당성이 확인되었다[65]. 집중타당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이용하여 신뢰성분석을 하였다. 개념신뢰도는 일반적으
로 0.7이상이면 측정항목의 개념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데, 표 2에서 제시한 개념신뢰도는 모든 요인
이 0.7을 상회하여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4]. 확인요인분석의 적합도지수는 타당성을 저해하는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07 42.8

여성 143 57.2

교육
정도

고졸 이하 0 0

전문대 재학 및 졸업 0 0

대학교 재학 및 졸업 31 87.6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19 12.4

직업

기술/생산직 16 6.4

관리/사무직 46 18.4

판매/서비스직 60 24.0

자영업 15 6.0

전문직 3 1.2

전업주부 36 14.4

학생 74 29.6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20대 77 30.8

30대 83 33.2

40대 54 21.6

50대 20 8.0

60대 이상 16 6.4

거주 
지역

서울 16 6.4

경기권 46 18.4

충청권 60 24.0

강원권 15 6.0

경상권 74 29.6

전라권 36 14.4

제주 3 1.2

전체 2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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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제거한 후의 적합도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결
과는 표본크기에 민감한 χ2값을 제외하고는 수용할만
한 수준이다[66].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
하였을 때, 얻어진 측정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활용하여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고, 관
측변수들 간의 공유분산이 다른 잠재변수와의 공유분
산보다 큰지를 알아보았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판별타
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AVE값과 상관계수 값을 비교
해 보면, 두 요인 사이의 AVE값이 각 요인의 상관계수
의 제곱, 즉 결정계수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 판별타
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판단한
다. 이에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Fornell et al. 1981). 연구결과를 요약하
면, 이상의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모형의 신뢰성,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이 모두 증명되었다.

표 3. 상관관계분석

코로나19 
감염병 인식 지각된 위험 위험감소

행동
관광지 

전환의도

코로나19 
감염병 인식 .982

지각된 위험 .488** .973

위험감소행동 .652** .537** .990

관광지 
전환의도 .479** .316** .782** .992

** all correlations are significant at p<0.01(2-tailed), diagonal value : 
square root AVE

3.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이 예방자기

효능감과 관광지 전환의도에 대한 구조모형의 경로분
석결과는 [표 4]에서 그 값을 제시하고 있다. 모형의 전
체적인 구조모형을 검정한 결과는 χ2/df=2.086 χ
2=150.197, df=72, GFI=0.923, AGFI=0.887, 
RMR=0.017, RMSEA=0.066, NFI=0.922, IFI=0.958, 
CFI=0.957를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모형은 
공분산 구조분석의 일반적인 평가지표들과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기에 모형은 적합한 것임을 

요인 측정항목 표준
적재치 t Value SMC AVE CR

코로나19
감염병 인식

여행 시,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04 12.377** .646

0.966 0.993

여행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 뉴스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764 _____ .583

여행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665 10.175** .442

여행으로 인해 코로나19에 확진된다면 건강상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727 11.184** .528

여행 중 감염이 될 경우. 확진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변의 비난이 더 두렵다. .677 10.380** .458

지각된 위험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에 악영향을 미친다. .680 7.226** .467

0.947 0.981코로나19로 인해 발열증상이 생길 수 있다. .745 8.056** .555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00 _____ .490

위험감소행동

여행 중, 관광 목적지에서 지속적으로 여행경보제도를 확인할 것이다. .757 11.756** .573

0.981 0.993여행 중, 대면활동을 최소화 할 것이다. .790 12.276** .624

여행 중, 외부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이다. .765 _____ .586

관광지 
전환의도

목적지를 선택할 때, 인구밀도가 낮은 곳을 선택할 것이다. .911 25.622** .830

0.985 0.994목적지를 선택할 때, 감염 확진자 비율이 낮은 지역을 선택할 것이다. .966 _____ .933

목적지를 선택할 때,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것이다. .781 17.571** .610

χ2/df=2.115 χ2=150.141, df=71, GFI=0.923, AGFI=0.886, RMR=0.017, RMSEA=0.067, NFI=0.922, IFI=0.957, CFI=0.957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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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66]. 그리고 χ2/df(62)=2.806로 표준 카이 
자승 지수가 적절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설 1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은 지각된 위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
다. 분석결과 0.000(t값=5.684)의 경로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t값이 유의한 수준(t값≧1.96)이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은 위험감소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 0.000(t값=6.150)을 보여주고 있으
며, t값이 유의한 수준(t값≧1.96)이므로 가설 2는 채택
되었다. 지각된 위험이 위험감소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 0.000(t값=3.387)을 보여주고 있으며, t값이 
유의한 수준(t값≧1.96)이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지각된 위험이 관광지 전환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경
로계수 0.058(t값=-1.899)을 보여주고 있으며, t값이 
유의한 수준(t값≧1.96)에 미치지 못하여 가설 4는 채
택되지 않았다. 위험감소행동이 관광지 전환의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을 설정하였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 0.000(t값=9.999)을 보여주고 
있으며, t값이 유의한 수준(t값≧1.96)이므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항공사 고객들의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
과 지각된 위험이 위험감소행동과 관광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향후 항
공 여행객들의 위험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5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최근 1년 이내에 국내 및 해외의 
항공 여행 경험이 있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에 대한 감염병 인식과 여행으로 인한 지각된 위험, 이
러한 인지로 인해 감염병의 위험을 감소하고자 하는 행
동 또는 여행지를 전환하여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 여행객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인식은 지각된 
위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이경민(2021)과 조승아(2021)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3][58]. 

즉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여
행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나 증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대
유행 중인 코로나19에 대해 많은 매체와 다양한 통로
를 통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
행의 심각성이나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으로 인
한 주변의 평판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
한 인식이 높을수록, 확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
양한 증상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가설 및 경로 Estimate S.E. C.R. p 채택여부

1 코로나19 감염병 인식 ⇒ 지각된 위험 0.422 0.074 5.684 .000*** 채택

2 코로나19 감염병 인식 ⇒ 위험감소행동 0.271 0.044 6.15 .000*** 채택

3 지각된 위험 ⇒ 위험감소행동 0.179 0.053 3.387 .000*** 채택

4 지각된 위험 ⇒ 관광지 전환의도 -0.202 0.106 -1.899 0.058 기각

5 위험감소행동 ⇒ 관광지 전환의도 1.927 0.193 9.999 .000*** 채택

χ2/df=2.086 χ2=150.197, df=72, GFI=0.923, AGFI=0.887, RMR=0.017, RMSEA=0.066, NFI=0.922, IFI=0.958, CFI=0.957

*p<.05, **p<.01, ***p<.001

표 4.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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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잘 알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을 기준으로 
여행에 대한 의사 및 행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팬
데믹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이 이뤄지
도록 안전한 여행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여행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 여행객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인식은 위험
감소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양윤철(2015)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60]. 여행으로 인해 발생될 코로나19 감염병
에 대해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
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대면활동을 최소화하게 된다. 또
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에 따르면, 최근 안전 및 
위생이 관광시장의 핵심가치로 부상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67]. 소비자들은 거리두기 등의 지속적인 
안전 활동과 개인위생을 위한 다양한 방역활동이 코로
나19 시대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머무르는 것을 지양해
야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여행경보와 뉴스 
등을 실시간 확인하며, 항상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항공 여행객들의 코로나19의 지각된 위험은 위
험감소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최수진(2003)과 김혜진(2021)의 선행연
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61][7]. 여행으로 인한 코
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여행지에서의 
위험을 감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의 재유행이 나타나는 만큼, 
관광산업분야에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한 여행에 대한 수요는 
국내여행으로 한정되고 있다. 또한 밀폐된 실내공간보
다는 야외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특
정 여행명소의 혼잡도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에 따르면, 코로나19영향으
로 골프장과 빌라형 콘도의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관광
관련 업종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의 지역(관광

지) 및 지역연계 단위(광역권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
지에서 지금은 도시단위로 일상관광지로 관광객이 모
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67]. 무조건적인 여행
의 자제보다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여
행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항공 여행객들의 코로나19의 지각된 위험은 관
광지 전환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지현(2007)과 조승아와 김상
운(2018)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48][62].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호흡기 질환이
나 발열 증상 등의 위험은 여행 시 도착지의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다양한 증상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험요인들로 
인해 관광지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충분한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
더라도, 자신들이 목표한 여행지를 변경하는 것과는 별
개라는 것이다. 유명한 관광지의 경우, 관광객들의 인구
밀도가 놓고 교통이 혼잡하다는 점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 여행객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에 대한 증상과 전달경로, 예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
로 인해 인구밀도가 높은 관광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
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다섯째, 항공 여행객들의 위험감소행동은 관광지 전
환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Xu et al.,(2018)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29].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동이 목적지를 안전한 여행지로 전환하
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
구원(2021)에 따르면, 국내여행 시 ‘여행지 밀집도’에 
대해 고려하는 성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7]. 2019년 ‘국민여행조사‘에서는 ‘볼거리 제공’이나 
‘여행지 지명도’등 전통적인 여행지 선정의 고려사항이
었으나, 2020년 이후로 위생, 안전, 밀집도 등의 요인
으로 주로 고려하여 관광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캠핑
이나 등산, 골프 등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전국의 다
양한 여행지들이 새로이 부상하게 되었다. 매력적인 볼
거리를 제공하는 유명관광지보다는, 인구밀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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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공간이나 자연경관 등의 관광지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학문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팬데믹 상
황에서의 여행이 가지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항공 여행
객들이 인지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위험의 
정도, 이로 인한 여행에서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영향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
서 그  의의를 갖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일상 속에서 익숙해진 상
황이다. 그러나 관광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위험은 
광범위하고, 즉각적으로 대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
은 소비자들에게 인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많은 항공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고자 하
는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항공여행객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이후의 결정에 대한 많은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
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상황, 위험을 
줄이고 목적지를 전환하며 여행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
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객들의 
여행지 선정 및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
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바이
러스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확진자 증감추이와 백신 접
종에 대한 뉴스가 헤드라인으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
서, 2021년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백신의 종류와 접종시기, 부작용에 대한 가짜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었다.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광활한 정보 속에서 피로도가 높아져 있고, 정확
하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었
다. 이로 인해 본 조사에 대한 답변은 설문 시기에 따라 
답변이 차이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본 조사는 다양한 지역별로 설문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의 유행시기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규모 감염 및 확진자 증가 시점에서 
2주후에 지방 대도시에서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다. 
이후 소도시로 전파되어 전국이 세 자리 숫자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조

사가 감염병 환자의 급증 시기 차이로 인해 한계가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서구권의 많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세대로 넘
어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정복되
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가 예상되며,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장기적인 위기 속에서 외부 변
수에 취약한 관광산업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산업 전체에 위기
를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재정적인 지
원과 안전망,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업계 등이 이를 위
해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이 항공 여행 및 관광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연구가 부
족한 실정에서 감염병에 대한 인식 및 지각된 위험, 위
험감소행동, 관광지 전환의도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
로 규명하여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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